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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의지에 달렸다

지금 이 네 가지 상태는 은미하여 볼 수 없는 낌새가 아닙니다. 눈이 

있는 사람은 볼 수 있고 입이 있는 사람은 말할 수 있는데, 전하 혼자 

어찌 알지 못하십니까? 

그런데도 즉위하신 지 16년이 지났건만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

에 진전이 없고, 도리어 나라가 위망한 상태는 앞에서 아뢴 바와 같

습니다. 그러니 어찌 격물(格物)
1
·치지(致知)

2
·성의(誠意)

3
·정심(正

心)
4의 공부에 미진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전하께서는 오늘날 나라의 형세를 의관만 정제하고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마침내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아니

1	 격물(格物): 『대학』의 팔조목 가운데 하나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함
2	 치지(致知): 『대학』의 팔조목 가운데 하나로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앎
3	 성의(誠意): 『대학』의 팔조목 가운데 하나로 뜻을 정성스럽게 함
4	 정심(正心): 『대학』의 팔조목 가운데 하나로 마음을 바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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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어도, 그 대책을 알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뜻은 갖고 있지만, 적합한 신하를 얻지 못하여 일을 추진

하는 데 어렵습니까? 그도 아니면 흥하든 망하든 천운(天運)에만 맡

겨놓고, 인간의 노력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지금 전하께서는 욕심이 많은 허물도 없고 또 권세를 지

닌 간신이 득세하는 걱정도 없습니다. 그러니 왕도(王道)
5를 행하려

고 하면 왕자(王者)
6가 되고, 패도(霸道)

7를 행하려고 하면 패자(霸者)
8

가 되는 것은 전하의 도량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누가 금지시켜 다

스릴 수 없었습니까? 혼자 가만히 헤아려보니 나라가 위망한 네 가

지 상태는 모두 전하에게 달려 있고, 폐단을 개혁하고 잘 다스리는 

것도 전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또한 하지 않는 것이지 못하는 것

이 아닙니다. 

 해설

이 글은 나라가 위망한 네 가지 원인을 소개한 뒤, 그런 상태에서 벗

어나는 일은 오직 임금의 의지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한 내용이다.

5	 왕도(王道): 어진 정치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도리로 유학의 이상정치
6	 왕자(王者): 왕도로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
7	 패도(覇道): 인의(仁義)를 가장하여 힘으로 다스리는 정치
8	 패자(覇者): 패권을 잡아 패도로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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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은 삼권분립이 확립된 민주주의 사회여서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국회나 법원, 

그리고 더 나아가 국민이 협력하지 않으면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없

다. 더구나 국민들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정치세력이 대

립할 때는 한쪽의 양보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참으로 힘들다.

그런데 당시 조선사회는 군주제로서 적어도 명분상에서는 온 

나라나 백성이 군주의 소유이다. 모든 권력도 국왕 한 사람에게 집

중되어 있다. 비록 그것을 견제하는 신하나 사대부들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왕도정치에 대한 명분을 가진 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그 명분을 가진 당사자가 왕이라면 두말할 필요가 없다.

왕도정치는 그 역사적 연원을 요순시대로부터 서주(西周)가 은

(殷)을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일하는 시기까지 올려서 말하는데, 그 

골자는 어진 정치로서 나라의 근본인 백성이 잘 살게 통치하는 행

위이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맹자가 말한 패도정치를 

가져와 왕자와 패자를 대비시켰다. “이 또한 하지 않는 것이지 못하

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은 원래 맹자의 말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선비들은 적어도 학문적으로는 공자와 맹자를 잇는 유학을 따랐으

므로 왕도정치를 반대할 명분을 어디에도 없었다. 

행간에서 읽은 선생의 논리는 적어도 이렇다. 나라가 위망한 것

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인데도, 선조가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는 일

이 없어 답답해하고 있다. 그저 하늘의 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인

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방치하고 있음을 질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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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선조의 왕도정치에 대한 행위를 촉구하고 있다. 그렇게 하

지 못한 원인을 선조가 좋은 왕이 되기 위한 『대학』의 공부가 미진

한 데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학문 곧 성학(聖學)이 좋은 왕을 만

들 수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성학집요』를 지어 선조에게 올리기까

지 하였다.

결론적으로 나라가 위망한 것도 선조의 책임이지만, 그 위망한 

것으로부터 탈출하는 것 또한 선조의 의지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

다. 이렇게 나라가 잘못된 직접적 책임의 소재가 왕 자신에게 있다

고 지적한 상소는 극히 드물다. 선생의 직언을 엿볼 수 있는 부분 가

운데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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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 원전 음미하기

今
금 차 사 상

此四象, 非
비 은 미 미 견 지 기 야

隱微未見之幾也.

有
유 목 자 가 견

目者可見, 有
유 구 자 가 언

口者可言, 殿
전 하 녕 독 미 지 호

下寧獨未知乎?

欲
욕 왕 이 왕

王而王, 欲
욕 패 이 패

覇而覇, 在
재 전 하 도 내 이

殿下度內耳. 誰
수 금 이 막 지 치 호

禁而莫之治乎?

»» 어휘 풀이

今: 이제/此: 이, 이것/四: 네, 넷/象: 모양/非: ~가 아니다/隱微: 은미하다/未: 

아니다, 아직 ~못하다/見: 보다/之: 어조사/幾: 기미, 낌새/也: 어조사/有: ~을 

가지고 있다/目: 눈/者: 사람/可: ~할 수 있다/口: 입/言: 말하다/殿下: 임금의 

존칭/寧: 어찌/獨: 홀로, 혼자/知: 알다/乎: 어조사/欲: ~하려고 하다/王: 왕, 

왕자, 왕도/而: 접속사로서 어조사/覇: 패도, 패자/在: ~에 달려있다/度: 도량, 

국량/內: 안/耳: 어조사/誰: 누구/禁: 금하다/莫: ~할 수 없다/治: 다스리다/乎: 

어조사

»» 문장 구조

1. 평서문과 의문문이 섞인 평범한 4개의 문장이다.

2. ‘今此四象, 非隱微未現之幾也’은 주어+동사+보어의 형태를 띤 영어 2형식

의 문장과 유사하다. 여기서 종결의 어조사 也가 매우 중요한데 영어 be동

사처럼 한문에서 ‘~이다’의 역할을 하지만, 여기서는 非가 있으므로 ‘아니

다’가 된다. 물론 也가 생략되어 동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문장도 많다. 

주어는 四象, 동사는 非, 그리고 隱微未現之幾는 非에 걸리는 명사구로서 

보어이다. 어조사 之는 隱微未現이 幾를 꾸며주게 하는 관형격조사이며, 

今此四는 象을 꾸며주는 말이다.

3. ‘有目者可覩, 有口者可言, 殿下寧獨未知乎?’는 두 개의 조건문과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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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서 의문문이다. ‘有目者可覩, 有口者可言’은 똑같은 문장 구조를 가

진 주어+동사로 구성된 간단한 문장이다. 여기서는 有目者와 有口者는 제

각기 명사구로서 주어 역할을 하는데 有~者가 명사구를 만드는 하나의 관

용어이다. 그러니까 동사는 각각 覩와 言이고 可는 가능을 나타낸 조동사

이다. ‘殿下寧獨未知乎’는 의문사 寧과 종결사 乎로 이루어진 의문문이다. 

주어는 殿下이고 知가 동사이며 獨은 부사, 未는 知에 걸리는 부정하는 말

이다. 

4. ‘欲王而王, 欲霸而霸, 在殿下度內耳’는 ‘欲王而王, 欲霸而霸’는 주어에 해당

하는 절이고, 동사는 在이며 殿下度內는 재에 걸리는 보어로서 명사구이

다. 그런데 ‘欲王而王, 欲霸而霸’에서 王이나 覇는 한글자로서 명사가 아니

라 동사의 역할을 한다. 절을 이어주는 而라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의 뜻은 각각 ‘왕자가 되다’와 ‘패자가 되다’인데, 이런 것은 『맹자』 같

은 고전을 많이 읽어야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다. 글자만 보아서는 해석하

기 매우 어렵다. 欲王이나 欲霸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각각 주어로서 殿

下는 생략되어 있다. 또 殿下度內는 殿下之度內로 보아야 하는데 之가 생

략되어 있고 耳는 종결의 어조사로서 단정하는 뜻을 지니고 있다.

5. ‘誰禁而莫之治乎?’는 의문사 誰와 의문을 나타내는 어조사 乎가 있어서 의

문문을 나타내고 있다. 而가 있으므로 당연히 동사는 제각기 앞뒤에 하나

씩 있어야 하는데 禁과 治가 동사이다. 莫之治는 원래 莫治之 형태인데 莫

이 붙으면 대개 之 자가 도치된다. 之는 治의 의미상의 목적어인 ‘나라’를 

받는 대명사이다.

»» 해석 

지금 이 네 가지 상태는 은미하여 볼 수 없는 낌새가 아닙니다. 눈

이 있는 사람은 볼 수 있고 입이 있는 사람은 말할 수 있는데, 전하 

혼자 어찌 알지 못하십니까? 왕도(王道)를 행하려고 하면 왕자(王

者)가 되고 패도(霸道)를 행하려고 하면 패자(霸者)가 되는 것은 전

하의 도량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누가 금지시켜 다스릴 수 없었습

니까? 


